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나열
	임의 작품으로
	임의 저자로
	임의 포털로
	도움말
	기부하기


		
	




	
	

	
		
	

	
		
		

		
	







				


	




		
			

	[image: ]
	
		[image: 위키문헌]
	


		

		
			

	

검색
	
	
		
			
				
					
						
						
					

					
				

				검색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목차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처음 위치

			
		
	
		
			
			1九十九

		
		
		

	





					

		
			

		

		
			
				
					
						

	
	

목차 토글
	
	


							
			

		
	




					
					페이지:重刊老乞大諺解 002.pdf/107

							

	
	

언어 추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페이지
	토론
	그림
	색인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축약된 URL 얻기
	QR 코드 다운로드


		
	





	
		인쇄/내보내기
	

	
		
			인쇄용 판
	EPUB 다운로드
	MOBI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기타 형식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如今跟着别(別)人拿馬
	ᅀᅲ긴근져벼인나마
	ᅀᅲ김근쨔ᇦ뼈ᇹᅀᅵᆫ나마
	○이제다ᄅᆞᆫ사ᄅᆞᆷ을ᄯᆞ라ᄆᆞᆯ을잡아
	且求得暖衣飽飯
	쳐ᄎᆛ더난이ᄇᅶᄫᅡᆫ
	쳐끼ᇢ듸ᇹ눤ᅙᅵ바ᇢᄬᅪᆫ
	○아직옷시덥고밥이브름만구ᄒᆞ더라


九十九

	我買這貨物
	오매져호우
	ᅌᅥ매져훠ᄝᅮᇹ
	○내이貨物을사
	要到涿州賣去
	ᄋᅸᄃᅶ조ᄌᆛ매ᄎᆔ
	ᅙᅧᇢ다ᇢ좌ᇦ지ᇢ매큐
	○涿州ㅣ가ᄑᆞᆯ라가려ᄒᆞ되
	這幾日爲請親戚⿺廴𥬛(筵)席
	져지ᅀᅵ위칭친치연시
	져계ᅀᅵᇹ위칭친치ᇹ연씨ᇹ
	○이여러날권당을請ᄒᆞ여잔ᄎᆡ호믈위ᄒᆞ고
	又爲有些病耽閣了不曾去
	ᄋᆛ위ᄋᆛ셔빙단거ᄅᅸ부층ᄎᆔ
	이ᇢ위이ᇢ셔삥담가ᇦ려ᇢ부ᇹ찅큐
	○ᄯᅩ져기病이셔머믈믈위ᄒᆞ여일즉가지못ᄒᆞ엿더니
	我如今要去了
	오ᅀᅲ긴ᄋᅸᄎᆔᄅᅸ
	ᅌᅥᅀᅲ김ᅙᅧᇢ큐려ᇢ
	○내이제가려ᄒᆞᄂᆞ니
	火伴伱在這裏且等着
	호번니재져리쳐등져
	훠뿬녜째져례쳐딍쨔ᇦ
	○벗아네여긔이셔아직기ᄃᆞ리라










[image: ]

[image: ]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페이지:重刊老乞大諺解_002.pdf/107&oldid=209188"


					분류: 	교정 안 됨




				

			
			
		

		
			

		 이 문서는 2020년 6월 9일 (화) 12:33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키문헌 소개
	면책 조항
	행동 강령
	개발자
	통계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image: Wikimedia Foundation]
	[image: Powered by MediaWiki]





		

	
 

 

		
		

내용 폭 제한 전환







